
제 5 호 비디오를 통해 자신의 강의 관찰하기: 강의 구성 1-2

비디오를 이용하여 스스로 강의하는 기술을 개선하고자 할 때 관찰할 사항 중에서 이번 호

에는 <강의 구성>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 

효과적인 강의는 매번 마다 시작과 줄거리 그리고 끝맺음이 있습니다. 강의를 매주 방송되

는 연속극에다 비유해 보면 유익하리라 생각됩니다.

1. 강의에 시작이 있는가?

연속극은 첫 부분에 전편 장면을 살짝 보여주고 시작합니다. 그래야지 시청자들이 흐름을 

빨리 파악하기 때문입니다. 이와 같이 강의를 시작할 때에 새 내용으로 곧바로 들어 가지 

말고 지난 번 강의의 내용을 1~2분 정도 요약하면 좋은 학습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. 

***고난도 기술*** 요약은 교수가 할 수도 있지만 저는 학생이 하게 합니다. 특히 학생 한 

명은 칠판에 지난번 강의를 요약(review)해 쓰게 하고 다른 한 명은 그 날 할 강의 내용을 

요약(preview)하게 하여 많은 학생에게 발표할 기회를 부여 합니다. 그뿐 아니라 요약을 한 

후 약 2분 정도 구두로 설명을 덧붙이게 하여 학습 효과를 이중 삼중으로 보게 합니다. 강

의 시간이 헤프게 쓰이지 않도록 요약은 강의가 시작하기 전에 미리 칠판에 써 놓토록 합니

다. 발표하는 데 총 5분 정도가 소요 되지만 상당히 가치있는 5분이다고 생각합니다.

2. 강의에 끝맺음이 있는가?

연속극은 하나의 큰 이야기가 작은 에피소드로 나뉘어 방송되는 것이지만 매 에피소드에는 

나름대로 하나의 완전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. 강의도 마찬가지로 전 후의 강의 내용과 

연결되어 나가는 것이지만 매 강의 마다 매듭을 지어야 좋은 강의라고 말 할 수 있겠습니

다. 개념을 설명하거나 수식을 푸는 도중에 "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."하고 강의를 중

단하는 경우는 어설픈 강의의 예입니다. 짜임새 있는 강의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강의의 목

적을 확실하게 정하셔야 합니다. (강의 목적 세우기는 나중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.) 그래서 

학생이 강의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시계를 보고 비로서 아는 것이 아니라 강의가 목적을 

달성하고 있다고 느낌으로써 알게 되어야 합니다. 

***고난도 기술** 연속극의 끝 부분에 시청자가 후편을 기다리도록 호기심을 자극하는 장면

이 나옵니다. 이와 같이 강의를 끝내면서 다음 강의의 핵심 포인트가 예고되는 질문을 던지

면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. 



 

<<잔소리 코너>> 강의를 연속극에다가 비유하는 자체가 "틀려 먹었다"하고 항의 하시는 교

수님도 계시겠습니다. 옳습니다. 교수가 연극만 하는 배우가 되어서는 안되지요. 교수는 배

우 뿐만 아니라 감독, PD, 각본 작가의 역할까지 다 맡아 해야지요. (한 술 더 떠서 죄송합

니다.) 매번 "공연"할 때 마다 수 백명의 관람자를 "보장" 받는 시대는 점차 사라질 것입니

다. 평생 교육을 요구하는 새시대에는 강의를 예술의 경지로 올려 놓는 교수가 대환영 받을 

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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